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†  적 그리스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독교(1) 
적 그리스도의 영은 많은 방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. 
예를 들면 새 시대(New Age) 운동, 공산주의 등등입니다. 
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가장하는 독특한 방법은 이것입니다: 
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종교적인 공경심이 있습니다. 
적 그리스도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회중들에게 죽음을 엄숙하게 대하는 것이 
마치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인 양 생각하게 합니다. 
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. 
또한 진정한 공경심은 경외, 기쁨 그리고 감사가 따릅니다. 
교회가 죽어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경건시하는 회중 가운데서 
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. 
그 곳의 분위기는 거룩함이 아닌 공허함으로 가득 차있습니다. 
이것은 공허한 장례식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
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여 냉랭한 기운을 뿜어 
문자 그대로 교회 건물을 냉기로 가득 채웁니다. 
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이 실재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
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까지 왜곡해 놓았는지를 보았습니다. 
사실 이런 적 그리스도적인 사고 방식의 견고한 진이 교회 안에서 "인정되는" 상황입니다. 
이 영이 "...하나님의 전"(집합적이지만 실제는 나누어진 도시 교회)으로 들어와서 
많은 회중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"...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" 하고 있습니다(살후 2:4).
 살후0204. 파멸(지옥)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불리우거나 경배받는 모두에게 맞서서, 
그들 위에 그 자신을 드높히고, 그가 하나님임을 스스로 보여주면서, 
하나님으로서의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느니라.
이 권세자가 "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 위에 뛰어나 
자존"하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했습니다. 
(프랜시스 프랜지팬이 지은 “영적 전투의 세 영역” 중에서...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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